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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

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할 것을 건의함

○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의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

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단속 특별 수사 기구 설치를 건의

함

○ 직접 경찰에 연락해라’, ‘오픈 전 이니 나중에 와라.’식으로 국민의

안전을 등한시한 해당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에 대해 직

무 해제할 것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 6월 6일, 인터넷방송인 변아영 씨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

칸달성의 한 연못가에서 전통 돗자리에 싸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

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2년 뒤,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여성

이 극적으로 박찬대 국회의원실로의 연락에 성공하여 캄보디아 캄폿

주 보코산에서 구출되는데, 현장에는 무려 13명의 한국인이 감금된

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



○ 한 청년은 캄보디아에 은행 통장을 팔면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꾐에

넘어가 캄보디아로 넘어갔으나 곧바로 납치 감금당한 후 마약 강제

투여까지 당했으며, 지난 8월 범죄조직의 아지트에서 숨진 채 발견

되는가 하면,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도 은행 통장 매

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에 방문했다가 납치당하는 사건도 발생함

○ 다행히 자영업을 하던 40대 남성은 비밀로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

이용하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으나, 대사관

측은 “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.”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

았으며, 해당 남성은 이에 낙심하지 않고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

로 뛰어내린 후 도망쳐 직접 목숨을 걸고 대사관을 찾아감. 하지만

대사관 측은 “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가 시작된 뒤 방문하라.”라는

더욱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고, 해당 남성은 살고자 하는 절실함에

쓰레기더미에 몸을 숨겨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실이 전해져 온 국민

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음

○ 베트남 축구의 전설 박항서 감독 역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택시

를 활용한 한국인 납치를 당한 적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면

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사기, 납치, 감금, 고문, 범죄

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의

필요성이 대두됨

○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 항

의를 전함과 이러한 범죄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의 모니터

링 및 특별수사기구의 설치,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해당 대사관 직

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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